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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검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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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학생 상담지원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46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대상, 연구 

유형, 상담프로그램 설계 및 결과, 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은 초등학생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유형은 청각장애와 정서행동장애가 가장 많았다. 연구설계는 조사연구가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며, 연구주제로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인식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46편의 분석논문 중에

서 15편이 실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 연구였다. 15편 논문 분석 결과, 실제 상담을 제공한 연구는 최근 3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담의 형태는 개별상담보다 집단상담 형태가 많았다. 또한 연구설계는 양적연구, 혼합연구, 

단일대상연구, 질적연구 순서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상담 회기 수는 1~10회기 이하가, 중재 시간은 91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측정도구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상담지원 

연구 동향과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와 향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장애학생, 상담지원, 연구동향, 부모상담, 교사상담, 진로상담, 지원방안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6303). 

이 논문은 한국교육심리학회 2019년 1차 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aladdin008@snu.ac.kr 

  *** 교신저자, 위덕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hjkoh@uu.ac.kr

 **** 서울대학교 교수

***** 건국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832� � 아시아교육연구� 20권� 3호

Ⅰ.� 서론

장애학생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절한 상담이 학교생활 만족 및 긍정적인 

자아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들은 낮은 자아개념, 낮은 참여수준, 우울, 긍정적 

상호작용 기술 결여 등의 어려움을 나타낸다(송현종, 2008; Bowen, 1998). 특히 최근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증가학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으로 이

전 해인 2017년에 비해 351개 특수학급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비

율은 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18). 일반학생과 함께 있는 통합 환경에서 심리적 고립감, 

낮은 자존감등이 더욱 낮아 질 수 있다(서유진, 2010; Vaughn, Elbaum, Boardman, 2001). 일반학

교의 통합교실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과의 비교, 학급 내 고립감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울, 불안, 부정적인 자아개념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서유진, 2010). 장애

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들은 학교생활적응을 저해하며, 이후 성인기 진로선택 및 직업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송현종, 2008). 장애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학교에서 수용적인 환경에서 지지와 격려를 받고자 하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강조되어진다(송현종, 2008; Baker, 1992). 

국외의 경우 미국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과 미국학교상

담학회(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ASCA)에서는 장애학생의 상담에 대한 권리와 이

들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서 ‘상담지원’이 제시되고 있고, 동법 제28조에서 가족상담, 양

육상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김원호, 이주영, 2018). 때문에 장애학생들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학생 상담은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상담교사에게도 중요한 역할임을 법률

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전의 상담교사의 역할은 일반학생들에게 포커스가 있다면, 최근에는 일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정서, 행동, 학업문제를 파악하고 영역에 따른 적절한 상담과 지

원 제공을 강조한다(서유진, 2010). 김병석(2015)은 ‘상담’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심리적, 사회적, 영적 서비스 활동이라고 하였다. 상담과정에서 내담

자는 공감과, 존중, 이해를 경험함으로써 감정을 발산할 수 있고, 자기이해를 함으로써 타인을 이해

하고 그들의 입장과 방식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가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고 공동체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김계현, 김동일, 김병석 외, 2010). 

때문에 장애학생은 보다 나은 학교적응과 건강한 자아형성을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등에

게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 상담은 부모, 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협력이 필요하다(김영미, 박재국, 이선민, 2009). 장애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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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학교적응문제와 같은 교육상담, 또래관계 문제와 같은 사회성 및 정서관련 상담, 고등학교의 경

우 진로 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 Wee센터,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지만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에 대

한 이해는 낮으며, 장애학생상담을 특수교사의 업무로 간주하고 경험부족,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장

애학생들이 필요한 상담을 실제적으로 제공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박성현, 장우영, 황순영, 2013, 재

인용; 송현종, 2008). 특수교사 또한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부족 등의 요인이 인해 학교에서의 장애

학생을 위한 활발한 상담을 저해한다(김영미, 박재국, 이선민, 2009). 때문에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상담에 대한 연구와 전문상담교사들의 이해를 돕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장애학생관련 상담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그 수

도 적은 편이다. 

현재까지 실시된 장애학생 대상 상담연구는 제한적이다. 국외연구로는 Foley-Nicpon 외(2012)

이 주요 학술지 5곳에서 20년간 게재된 장애관련 상담논문 55편수를 분석한 결과, 상담학술지에 장

애상담주제의 논문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여전히 적은 편수이며, 장애학생상담지원에 관한 연구가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연구로는 김민형 외(2015)이 특수교육대

상에 속한 장애아를 대상으로 상담을 수행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36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 유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상담유형별 연구설계는 실험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능력 신장

을 위한 상담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경현과 이지연(2013)은 2002년부터 2012년

에 걸쳐 11년 동안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장애상담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대상의 장애유형은 발달장

애가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감각장애는 낮은 비중을 보였고, 상호작용에 대한 주제의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유진(2010)은 29편의 국내 학술지에 실린 

장애학생 상담연구논문을 장애유영별로 분류하여 연구방법, 상담이론, 상담기간, 결과 등의 기준으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학생 상담연구는 자폐성 장애학생 대상,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가장 활

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단일대상연구가 집단연구보다 더 많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담 관련연구는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등의 예술치료적인 상담을 포함하고 있

으며, 때문에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인 내담자와의 담화에 집중하는 형태의 상담영역

만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의 개념이 아닌 지원으로서 

상담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한자 相談 그대로 서로 주고받

는 담화에 초점을 맞추며 이는 내담자를 치료대상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김동일 외, 

2002)하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학교상담사가 실시하는 상담 방식이며, 장애학생들이 학교차

원에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관련 상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모, 교사, 또래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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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와 관련한 협력네트워크 주체들이 필요한 상담지원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 상담지원관련 주제 논문들의 연구대상은 어떠한가?

-참여자의 년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장애학생 참여자일 경우 장애유형과 학년의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학생 상담지원관련 주제 논문들의 연구설계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장애학생 상담지원관련 주제 논문들의 연구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장애학생 상담지원 논문 중에 상담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한 논문들의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문헌검색� 및� 선정과정

1) 분석 대상 논문 검색

본 연구는 장애학생 상담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국내의 장애학생상담에 대한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문헌검색을 위해 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회

도서관, 누리미디어 DBPIA, 한국학술정보(주), 교보문고 스콜라, 학슬교육원을 이용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검색키워드는 ‘상담’을 주요키워드로 설정하여 ‘장애’, ‘특수’, ‘부모상

담’, ‘학교상담’, ‘진로상담’ 등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논문을 검색하였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제정된 2007년부터 2018년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였으며, 

학위논문은 학술지 중복게재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외하였다. 검색 논문의 질적인 신뢰도를 확보

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지 후보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누락된 논문이 없도

록 학회지를 년도별로 직접 검색하였다. 예를 들어 국내 주요 특수교육 학회지인 특수교육학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지적장애연구, 시각장애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학습장애연구, 지체·중복·건강

장애연구의 년도별 출판물을 직접 검색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후 장애학생 상담과 관련된 선행 

문헌분석연구(서유진, 2010; 서유진, 2012; 이경현, 이지현, 2013)에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논문 및 

참고문헌을 살펴보고 누락된 논문을 추가하여 1차적으로 총 58편의 장애학생상담관련 논문이 검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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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논문 선정 기준

1차적으로 선정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 분석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변인에 ‘상담’을 필수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고, 연구변인에 ‘치료’가 

키워드로 제시된 논문을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과 같은 심리치료가 포함된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는 우울, 불안과 같은 문제는 심리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간관계, 학업, 

진로문제 등은 상담의 대상이기 때문에(김계현, 김창대, 권경인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상담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고자 ‘상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으로 제한하여 수집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에 포함된 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장애유아, 초등, 

중등·고등 장애학생과 장애인대학생에 한정하였다. 예를 들어,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상담

관련 논문은 제외되었다. 또한 상담의 주체가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담당교사(특수, 

일반교사), 상담원, 같은 반의 또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장애학생들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연구는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혼합 연구를 포함하였다. 양적연구는 조사연구, 집단

연구, 단일대상연구를 적용한 실험연구이며(성태제, 2017), 표본의 대표성, 검사, 도구사용, 연구설

계 등에 대한 타당성이 명확히 제시되고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통계적 정보가 포함되어야한다. 

질적연구의 경우 사례연구, 현상학연구, 내러티브연구 등을 적용하였으며, 면담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술과 분석틀에 대한 타당성,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연구를 포함하였다.  

넷째, 상담이 제공되었을 경우, 상담횟수, 시간, 상담내용이 포함된 연구를 선정하였다. 위의 기준

을 통해 검색된 59편 중 46편의 논문이 본 연구의 분석 논문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의 

출간 학술지별 연도별 분류는 <표 1>과 같다.

<표� 1>�분석�대상�논문의�연도/출간�학술지별�발행�현황� �

학회지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계

특수교육학연구 1 1

유아특수교육연구 1 1

지적장애연구 1 1 2

정서·행동장애연구 1 1 1 1 2 6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1 1 2

특수교육교과연구 1 1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 1 1 1 4

특수아동교육연구 1 2 2 1 6

재활심리연구 1 1 1 3

특수교육연구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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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학연구 1 1 1 1 1 1 6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 1

기타학회 1 1 1 2 2 1 1 3 12

총계 1 2 2 6 4 7 5 2 3 2 4 8 46

2.� 논문� 분석� 절차

1) 분석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46편의 논문에 대하여 Foley-Nicpon과 Lee(2012)가 상담심리 저널에서 

장애연구의 20년간 내용 분석연구에 사용하였던 분석틀(연구설계, 장애영역, 연구대상, 연구방법, 

결과)과 김동일, 고은영, 김이내, 박중규, 이유리, 이기정, 정소라(2009)가 국내 학습장애 연구의 동

향분석연구에서 사용한 6개의 분석틀(특징, 판별 및 정의, 중재·치료, 출현율 및 역학, 생물학적 연

관) 및 장애학생상담 연구 주제의 선행연구(김민형 외, 2015; 서유진, 2010; 이경현 외, 2013) 에서 

사용하였던 분석틀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분석틀은 연구의 기본정보, 연구참여자, 상담영

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자료 분석방법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분석절차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장애학생상담지원 관련 주제를 

가진 46편의 논문들이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상담지원 주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실제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등을 포함하여 관련주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질

적연구 또는 수요조사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논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들이 첫 

단계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분석틀은 연구주제, 장애유형, 연구대상, 상담유형, 연구방법, 결과분석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각 연구물의 핵심적인 주제를 연구주제로 나타내고, 장애유형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학생, 장애학생부모, 교사(일반교사, 특수교사), 상담원 또는 상담교사,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은 조사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결과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과 양적분석은 상관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 변량분석, t검증, 다변인 인과관계 분석, 

비모수 분석, 7개로 구분되고, 질적 통계분석은 사례분석, 현상학적 분석, 근거이론적 분석, 합의적

분석, 기타분석 총 6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46편의 장애학생 상담관련 논문들의 상담주제는  1)

성과연구, 2)과정연구, 3)성과 및 과정연구, 4)상담자훈련 및 수퍼비젼 연구, 5)상담자 및 상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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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각연구, 6)성격 및 적응연구, 7)진로 및 적성연구, 8)학업연구(김계원 외, 2011), 9)프로그램개

발연구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46편의 논문들 중에 실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구를 실시한 논문 15편

을 대상으로 상담형태, 연구설계, 상담자, 상담대상, 상담장소, 학년, 명 수, 회기 수, 시간, 기간, 독

립변인, 종속변수, 자료 분석방법, 결과의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평정자

본 연구에서 특수교육학 분야의 교수 1명과 특수교육학 전공 박사과정 연구원 1명과 석사과정 

연구원 1명이 학회지 게재 논문 평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특수교육관련 자격증 또는 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연구동향연구 지도 경험이 있거나, 장애학생 지도 및 상담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분석 대상 논문 선정 및 분석은 분석기준에 따라 평정이 실시되었고, 박사과정 연구원이 

전체 논문의 46편 중 50%이상인 26편을 분석하고, 석사과정 연구원이 나머지 20편을 분석하였으

며, 분석된 논문을 특수교육전공 교수 1명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일치하지 않는 논문들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 분석자간 신뢰도는 {(일치한 분석 논문 수/일

치하지 않은 논문 수+일치한 논문 수)×100}이며, 그 결과 90%이상의 일치도를 보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동향

장애학생상담지원에 관한 연구의 연구대상은 연구 대상 전체를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부모, 교사, 

상담원, 혼합, 기타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12편(26.1%),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2편(4.3%), 부모를 대상으로 실

시된 연구는 9편(19.6%),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6편(13%),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11편(23.9%), 혼합대상은 4편(8.9%)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애학생과 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

구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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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년도별�연구대상�동향(n=46)

연구
년도

대상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

장애
학생

0 1 1 4 1 1 1 1 2 0 0 0 12 26.1

비장애
학생

0 0 0 0 0 1 0 0 1 0 0 0 2 4.3

부모 0 0 0 0 1 1 1 0 0 1 1 4 9 19.6

교사 0 0 0 1 1 1 1 0 0 0 1 1 6 13

상담원 1 1 0 0 1 1 2 0 0 1 1 3 11 23.9

혼합 0 0 1 0 0 1 1 1 0 0 0 0 4 8.7

기타 0 0 0 1 0 1 0 0 0 0 0 0 2 4.3

계 1 2 2 6 4 7 6 2 3 2 3 8 46 100

1) 교사는 일반교사, 특수교사를 말함
2) 상담원은 사설 상담원, 상담교사를 말함
3) 비장애학생은 장애진단을 받지 않은 학생을 말함
4) 혼합은 교사, 부모, 실무자,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2편의 논문과 혼합대상자를 포함한 논문에서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장애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은 한 연구에서 장애유형이 다른 학생이 있을 경우 

각각의 장애로 따로 분류되었다. 청각장애와 정서행동장애가 각각 4편(2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지적장애가 3편(17.6%), 시각장애 2편(11.8%), 지체장애 2편(11.8%), 의사소통장애 1편

(5.9%), 학습장애 1편(5.9%) 순서로 나타났다.

<표� 3>�장애유형�동향(n=17)

장애유형 총계 %

시각장애 2 11.8

청각장애 4 23.5

지적장애 3 17.6

지체장애 2 11.8

정서행동장애 4 23.5

자폐성장애 0 0

의사소통장애 1 5.9

학습장애 1 5.9

건강장애 0 0

발달지체 0 0

기타 0 0

총계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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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학생들의 학년동향을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논문이 

4편(26.7%)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 대학생, 혼합학년대상으로 실시된 논문이 각각 3편(20%)이

다. 중등이 2편(13.3%)이었으며, 다른 학년에 비해 적게 실시되었음이 나타났다. 

<표� 4>�장애학생�학년�동향(n=15)

총계 %

유아 0 0

초등 4 26.7

중등 2 13.3

고등 3 20.0

대학생 3 20.0

혼합 3 20.0

계 15 100

2.� 연구설계� 및� 연구� 주제� 동향

연구설계 동향 분석결과 조사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학생 

상담지원에 관련한 연구의 연구설계는 조사연구를 실시한 논문이 16편(.5.6%)로 가장 많았으며, 질적

연구 11편(24.4%), 실험연구 10편(20%), 혼합연구 7편(15.6%), 사례연구 2(4.4%) 순서로 나타났다. 

<표� 5>�연구설계�동향

총계 %

실험연구 10 20

조사연구 16 35.6

질적연구 11 24.4

사례연구 2 4.4

혼합연구 7 15.6

46 100

연구 주제는 김계원 외(2011)이 분류한 상담 주제를 기준으로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를 주제로 하는 논문이 13편(28.3%)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성격 및 적응연구 9편(19.6%), 프로그램개발연구 6편(13%) 순서로 나타났으며, 학업에 

관한 주제로 실시된 연구가 단 1편(2.2%)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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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연도별�장애학생�상담지원�관련�연구�주제�동향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계 %

성과연구 1 2 3 6.5

과정연구 1 1 1 1 4 8.7

성과 및 
과정연구

1 1 2.2

상담자훈련및 
수퍼비전연구

1 1 1 3 6.5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
1 1 1 4 1 2 3 13 28.3

성격 및 
적응연구

1 2 1 1 2 1 1 9 19.6

진로 및 
적성연구

1 1 2 4.3

학업연구 1 1 2.2

프로그램
개발연구

2 3 1 6 13

실태연구 1 1 1 1 4 8.7

합계 1 2 2 6 4 6 6 4 2 2 3 8 46 100

3.� 장애학생� 상담지원� 연구의� 상담프로그램� 동향

1) 장애학생 상담지원 연구의 상담프로그램 실시 논문 분석 결과

46개 분석논문 중에서 15개의 논문이 실제 상담프로그램의 제공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발행년도별 분석 결과 2012년에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 

2013년, 2015년에 각각 2편, 2008년, 2017년은 각각 1편이었다. 지난 3년간 2016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 연구는 1편으로 장애학생 상담지원 연구와 관련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한 연구는 거

의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의 형태는 개별상담이 2편인 것에 비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은 13편으로 집단상담형태의 연

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음이 나타났다. 연구설계는 양적연구과 질적연구가 모두 실시된 혼합연구

가 5편, 양적연구만 실시된 논문이 9편이고, 이때 단일대상연구가 3편으로 반전설계를 나타냈고, 사

전·사후 결과 분석을 실시한 실험연구가 6편이었다. 질적연구는 반구조화 면답법을 사용한 논문이 

1편으로 나타났다.

상담대상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학생 부모가 3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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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부모 1편, 비장애학생 1편,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 1편, 순서를 나타냈다. 장애학생의 장애유

형은 정서장애가 4편이고, 이때 우울, 품행장애는 정서장애로 분류하였다. 지적장애 3편, 학습장애 

1편, 청각장애1편,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 1편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초등 5편, 중등 2편, 고등 3편, 

중·고등 1편, 대학 1편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초등학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 연구가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상담회기수는 10회기 이하 실시한 논문이 9편, 11~20회기를 실시한 논문이 6편으로 10회기 이하

로 상담프로그램이 실시된 연구가 더 많았으며, 전체 상담프로그램은 20회기가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프로그램이 실시된 시간은 60분이하가 4편, 61~90분 이하가  4편, 91분 이상이 5편, 

제시되지 않은 논문이 2편으로 분석되었다. 실시기간은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15주까지 실시된 것

으로 나타났다. 4주 이하 4편, 5~10주가 8편, 11~15주 1편, 제시되지 않은 논문이 2편으로, 대부분

의 연구가 5~10주 기간 동안 상담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상담프로그램 내용분석은 진로 및 적성연구를 실시한 논문이 2편, 성격 및 적응연구

는 11편으로, 학업연구 1편, 프로그램 개발연구 1편으로 분석되어 성격 및 적응연구가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및 적응 연구의 세부 주제는 격려 또는 지지 3편, 친구관계 2편, 자기

개념 1편, 문제해결 2편, 장애수용태도 2편, 도덕성 1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프로그램의 결과인 

종속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14편의 혼합연구를 포함한 양적연구에서 타당한 측정도구를 1개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의 질적연구에서는 질적자료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타

당한 분석과정을 나타냈다. 자료분석 방법은 혼합연구의 경우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구분하여 나

타내었다. 그 결과 실험연구일 경우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2편, 공변량분석 2편, t검증 2편, 

t검증 및  F검증 1편, 기타2편으로 나타났으며, 단일대상연구를 실시한 3편의 논문은 빈도수, 평균 

그래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혼합연구 4편의 질적자료 분석은 내용분석

을 사용하고, 1편은 귀납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15편의 논문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결과는 상담프로그램이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은 사회적 영역으로 15편 중 4편의 상담을 통한 

학교생활적응 향상 및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향상을 나타냈다(박영자 외, 2015; 서유진 외, 

2010; 서화자 외, 2014; 이지연 외, 2009). 하지만 서유진(2010) 연구에서 연구실시 기간 동안 긍정

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였지만 사후 감소한 결과와 이지연 외(2009) 연구에서 장애학생과 

일반 고등학생의 친구관계의 하위변인인 긍정적 감정과 친구기능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부정적 

감정은 감소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상담프로그램은 장애수용태도(박은숙 외, 2015; 소은진 외, 2012), 자아존중감(박영자 외, 

2015; 조은미 외, 201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은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준비하는 계획성과 타협성 영역에서 향상(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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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3)을 나타냈다. 상담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도 영향

을 미친다. 15편 중 4편의 논문에서 상담프로그램이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적임을 나타냈다(김연 외, 

2013; 송현종 외 2008; 최빛내, 2012). 이외에도 상담프로그램은 부모양육 스트레스감소(박태경 외, 

2017; 신지희 외, 2012)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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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결론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상담지원에 관한 연구의 연구대상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가장 많

았으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 장애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그 뒤를 이었다. 

상담이 주된 대상이 장애학생이기도 하지만 장애학생을 상담하는 상담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장애학생 상담지원 실태 및 인식 연구들(김경숙, 

2010; 박성현, 장우영, 황순영, 2013; 송현종, 2008)은 상담자들이 장애학생 상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으나 실제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상

담교사들이 상담의 대상인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연수의 기회가 확

대되어져야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연구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라 일

반화할 수 없지만 장애유형은 청각장애와 정서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한 장애영역에 

치우쳐지지는 않고 있었다. 최근 건강장애,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건강과 학교 및 일상생활 적응 등

에 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영역에서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학생 상담지원에 관련한 연구의 연구설계는 조사연구를 실시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질적연구와 실험연구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내담자의 정서나 진로, 학업 등의 

종속변인의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연구보다는 장애학생 상담의 필요성, 실태, 인식 등을 알아보는 조

사연구가 현재까지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주제로는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가 주를 이루

었는데 장애학생과 그들의 부모와 형제, 친구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는지, 실제 진행상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다양한 형태의 연구방법을 적용하

여 장애학생 상담지원에 관한 실태와 인식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져야할 것이다. 그 외. 성격 및 적

응에 관한 주제와 프로그램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성격, 적응과 관련하여 장애학

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담사례들이 구축되어 다양한 상담방법과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할 

것이다(김영미, 박재국, 이선민, 2009). 또한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 장애학생과 그 주변

인의 생각과 정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질적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분석결과에서 학업에 관한 주제로 실시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장

애학생 상담의 경우 학업보다는 사회적 관계,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체감하며, 장애학생들의 상

담은 장애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정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현종, 

2005). 



848� � 아시아교육연구� 20권� 3호

셋째, 46개 분석논문 중에서 15개의 논문이 실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상담의 형태는 집단상담 형태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고, 연구설계는 사전사후 실험연구와 

단일대상연구가 시행되었다. 김기룡, 김민형, 곽승철(2015)은 실험연구가 많은 수의 장애학생을 포

함시키면서 체계적인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장애학생의 경우, 개별상담

을 통하여 자신의 심리사회적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개별적 상담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므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모두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학계에 다수 소개

되어지고 사례들이 누적되어질 수 있어야할 것이다.  

넷째, 실제 상담프로그램의 제공하여 연구를 실시한 경우, 상담대상은 초등학생이 많았으며 고등

학생도 그 뒤를 이었고, 상담회기수는 10회기 이하로 실시된 연구가 더 많았으며, 상담프로그램이 

실시된 시간은 60분 이하와 100분 이하 등으로 분석되었다. 실시기간은 5~10주 기간 동안 상담프

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민형 외(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들은 이러

한 결과가 일반적인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회기 및 시간과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하였다. 

학령기 초기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의 연

구주제는 많았으나,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있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외부 환경적으로 혼

란을 겪고 있을 수 있는 중학부 장애학생의 상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나타나 이에 대한 상담

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상담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독립변인인 상담프로그램은 성격 및 적응연구가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격 및 적응 연구의 세부 주제는 격려 또는 지지, 친구관계, 문제해결, 장애수용태도 등의 개인의 내

면적 문제나 다양한 정서반응과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하겠다. 이렇게 다루어

진 세부 주제별 상담프로그램을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통합환경에서 장애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을 하고, 진로를 잘 준비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지원에 관하여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학생 관련 상담프로그램의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고, 두 단계에 걸친 분석을 통해 동향과 효과적

인 지원영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향후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논문 대상을 국내 등재지에 수록된 논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여 국외 논문과 국내 학위

논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향후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장애학생상담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가족구성원들 중에 부

모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조부모를 비롯한 다른 구성들의 대상으로 

한 연구를 더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연구주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별 연구주제를 구분하지 

않았다. 때문에 장애학생상담에 관련된 주체별로 필요한 지원요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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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학생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종류와 강도가 다를 것이며, 부모들 또한 장애종류나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를 것이다.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

에 따라 학생 또는 부모대상으로 지원방향을 계획하는 것이 다를 것이며 일반학교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장애종류와 특수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내는 장애종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특성을 반영한 상담의 지원방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별로 실시된 

연구주제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주체별 지원요구에 대한 세분화 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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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Trends�and�Support�Measures�in�Counselling�Service�for�

Children� and�Adolescent�with�Disabilities� in�Korea*

1)

Kim,� Heeeun**

Koh,� Hyejung***

Kim,� Dongil****

Choi,� Sumi*****

We conducted an exploratory content analysi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unselling research 

in major journals between 2007 and 2018. The goal was to review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unselling literature to better understand the trend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unselling 

research, identify research participants, methods, topics, disability most often conducted. We 

searched journals using keywords derived from counselling as a major keyword and student with 

disability terms in counselling fields. Articles were categorized by participants, methodology, and 

disability category examined. We also conducted additional analysis of articles that counselling 

programs were provided. We found that the participant type most often conducted was elementary 

students, the disability types were hearing impairment,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disability, the method was survey, the topic was the concept of counselor and counselling. We 

conducted by calling for increased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search to recognize an important 

aspect of counseling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field.  

Key words: Student with disabilities, Counselling, Literature review, Family counselling, 

Rehabilitation, Counselo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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